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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breakfast skipping and dietary habits according to breakfast 

intake frequency. Subjects were 5th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n=423) in Gyeonggi ar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Having everyday’ showed the highest 63.4%, followed by ‘4～6 times’ 16.5%, ‘2～3 times’ 

13.5% and ‘0～1 times’ 6.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 in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it showed that the more mothers skipped breakfast, the more their children skipped it. For the reason of skipping 

breakfast, ‘To be in time for school’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ception of awareness 

for the importance of nutrition and dietary habit according to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reakfast intake, dietary habits, selection and intake of proper food, disease and health problem 

according to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As a result of study, it is necessary that nutrition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children but expanded to their par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between 

school an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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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우리사회는 국민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

른 편의주의 식생활 때문에 가공식품의 남용, 매식․외식의 증

가, 영양과다, 잘못된 식습관의 형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영양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Ku & 

Lee 2000). 식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

이 작용하며, 특히 사회 변수로서 직업, 가족력, 사회경제 수

준, 환경,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HA 2004; Lee BS 2004).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가사 기능의 약화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어린이의 결식 등 식습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이러한 

문제점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Oh 등 2010).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자아개

념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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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밑바탕이 된다(Kim 

등 2007).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아침 결식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층별로는 20～29세의 아침 결식률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3～19세의 아침 결식률

은 2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대와 20대의 결식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Kim SH(1999)의 연구에서는 아침식사는 학업 및 성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학생에 비해 행동적인 문제나 학습적인 문제를 덜 가지고 있

으며, 불안이나 공격성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어릴 때의 아침결식은 아동의 영양상태 및 학업성취와 많

은 관련이 있으므로 어린이를 기르는 학부모나 초등학교에

서는 식생활과 급식지도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높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Sampson 등 1995; Choe 등 

2003; Kang 등 2011).

학동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며, 건강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므

로 식품 선택에 있어 올바른 판단 없이 기호성에 치중해 편식

이 심해질 우려가 크다(Jung 등 2004). 심신의 건강 유지를 위

하여 즉, 건전한 성품과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아동이 되기 

위하여 영양의 섭취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러한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

른 아침식사 관련 사항,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영양 및 식행

동의 중요도 인식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영양교육

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일부 초등학교 5, 6

학년 남․여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21일부터 4

월 30일까지 실시하여 학급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학생들

에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조사한 500명 중 불성실 응답자 74명을 제외한 423명

(남자 211명, 여자 212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분석자료로 사

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신체계측

신체계측은 신장-체중 자동계측기(DS-102, JENIX, Korea)

를 사용하여 신장, 체중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산

출하였으며,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사용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지 조사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아침식사 

관련 사항, 식습관,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영양 및 식행동의 

중요도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아동의 성별, 가족 수,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어머니의 출근 시간, 월평균 소득 수준, 가정 형

편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아침식사 관련사항은 아침식

사를 먹는 횟수를 ‘거의 먹지 않는다’, ‘2～3회’, ‘4～5회’, ‘꼭 

챙겨 먹는다’로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아동의 아침식사 섭

취빈도,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출근시간에 따른 아침식사 섭

취빈도와의 상관관계, 아침결식 이유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

다. 건강과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은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정도, 다이어트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에 관한 사항은 아침식사 유무, 올바

른 식습관, 적절한 식품의 선택과 섭취, 체중관리, 질병 및 건

강상의 문제, 영양소의 종류 및 체내작용의 항목으로 구분하

여 Likert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올

바른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

cial Science) v.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

의 아침결식 실태를 알아보고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 아동의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어떤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 대상자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

의 성별은 남자 211명(49.9%), 여자 212명(50.1%)이었고, 학

년은 5학년 164명(38.8%), 6학년 259명(61.2%)이었다. 

Table 2는 조사 대상자의 체위를 평가한 것으로, 분석결과 

5학년 평균신장은 144.5 ㎝(남학생은 144.9±5.9 ㎝, 여학생은 

144.1±6.1 ㎝)로 나타났고, 평균체중은 37.8 ㎏(남학생은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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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11  49.9

Female 212  50.1

Grade
Fifth grade 164  38.8

Sixth grade 259  61.2

Total 423 100.0

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ade Gender
Height Weight

Mean±S.D. Mean±S.D.

Fifth grade

Male 144.9±5.9 38.9±7.8

Female 144.1±6.1 36.9±8.0

Sub-total 144.5±6.0 37.8±7.9

Sixth grade

Male 151.5±7.5 45.1±9.8

Female 152.0±6.5 41.8±7.0

Sub-total 151.7±7.0 43.5±8.7

Total

Male 149.1±7.6 42.8±9.6

Female 148.8±7.4 39.8±7.8

Total 148.9±7.5 41.3±8.8

7.8 ㎏, 여학생은 36.9±8.0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아발

육표준표에 나타난 5학년(만 11세)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은 

표준치(145.2 ㎝, 40.3 ㎏)보다 신장은 0.3 ㎝ 더 작고, 체중은 

1.4 ㎏ 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표준치(146.7 

㎝, 39.2 ㎏)보다 신장은 2.6 ㎝ 더 작고, 체중은 2.3 ㎏ 더 가

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 평균 신장은 151.7 ㎝(남학생은 

151.5±7.5 ㎝, 여학생은 152.0±6.5 ㎝)로 나타났고, 평균체중은 

43.5 ㎏(남학생은 45.1±9.8 ㎏, 여학생은 41.8±7.0 ㎏)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소아발육표준표에 나타난 6학년(만 12세)과 비

교해 볼 때 남학생은 표준치(151.8 ㎝, 45.4 ㎏)보다 신장은 

0.3 ㎝더 작고, 체중은 0.3 ㎏ 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표준치(150.1 ㎝, 43.7 ㎏)보다 신장은 1.9 ㎝ 더 크

고 체중은 1.9 ㎏ 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subjects by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BMI

N(%) N(%) N(%) N(%) Mean±S.D.

Gender
Male 101(47.9) 77(36.5) 25(11.8)  8(3.8) 19.14±3.248

Female 145(68.4) 57(26.9)  5( 2.4)  5(2.4) 17.88±2.651

Grade

Fifth grade 104(63.4) 47(28.7)  9( 5.5)  4(2.4) 18.02±2.988

Sixth grade 142(54.8) 87(33.6) 21( 8.1)  9(3.5) 18.82±3.017

Total 246(58.2) 134(31.7) 30( 7.1) 13(3.1) 18.51±3.027

Table 3은 BMI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의 58.2%

가 저체중, 정상은 31.7%, 과체중은 7.1%, 비만은 3.1%이었

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저체중이 47.9%(101명), 정상체

중 36.5%(77명), 과체중 11.8%(25명), 비만 3.8%(8명)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저체중이 68.4%(145명), 정상체중이 26.9%(57

명), 과체중과 비만이 각각 2.4%(5명)이었다. 학년별로는 5학

년의 경우 63.4%(104명), 6학년의 경우 54.8%(142명)이 저체

중 범위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상체중은 5학년과 6학년

이 각각 28.7%(47명), 33.6%(87명)이었고, 과체중은 각각 5.5% 

(9명), 8.1%(21명)이었으며, 비만은 각각 2.4%(4명), 3.5%(9명)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체중이나 

비만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Yu & Cha(2006)의 연구에서 

4학년, 6학년보다 5학년의 비만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4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아버지 학력은 고

졸 이하가 77명(18.2%), 대졸 261명(61.7%), 대학원 이상 85명

(20.1%)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128명(30.3%), 대

졸 239명(56.5%), 대학원 이상 56명(13.2%)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239명(56.5%), 자영업, 판매직 76

명(18.0%), 전문직 36명(8.5%), 기능직 28명(6.6%) 순으로 나

타났고, 어머니 직업은 가정주부 241명(57.0%), 사무직 63명

(14.9%), 자영업, 판매직 41명(9.7%), 전문직 37명(8.7%) 순으

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5명 373명(8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42명(9.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9명(23.4%),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 95명(22.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6명(18.0%), 

500만원 이상 111명(28.2%)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를 제외

한 18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출근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나의 등교시간보다 늦다가 101명(55.8%)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경제적 형편은 보통이다가 280명(66.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아침식사 관련사항

Table 5는 아동의 아침식사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로, 전

체적으로 볼 때 ‘매일 먹는다’가 268명(63.4%)으로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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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N %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77 18.2

College 261 61.7

≥Graduate school 85 20.1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28 30.3

College 239 56.5

≥Graduate school 56 13.2

Father's 
occupation

White-collar 239 56.5

Professional 36 8.5

Technical 28 6.6

Self-employed, salesman 76 18.0

Others 44 10.4

Mother's 
occupation

White-collar 63 14.9

Professional 37 8.7

Self-employed, salesman 41 9.7

Housewife 241 57.0

Others 41 9.7

Number 
of family 
member

2～3 persons 32 7.6

4～5 persons 373 88.2

≥6 persons 18 4.3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42 9.9

200～300 99 23.4

300～400 95 22.5

400～500 76 18.0

≥500 111 26.2

Mother's 
office-going 
hour

Faster than my time for school 32 17.7

Similar to my time for school 48 26.5

Later than my time for school 101 55.8

Self-reported 
economic 
status

Well-off 138 32.6

Normal 280 66.2

Poor 5 1.2

Total 423 100.0

Table 5. Frequency for breakfast in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for breakfast in children
χ2

(p)
0～1 time/wk 2～3 times/wk 4～6 times/wk Daily

N % N % N % N %

Gender
Male 14 6.6 27 12.8 29 13.7 141 66.8 2.944

(0.400)Female 14 6.6 30 14.2 41 19.3 127 59.9

Grade
Fifth grade  7 4.3 23 14.0 27 16.5 107 65.2 2.448

(0.485)Sixth grade 21 8.1 34 13.1 43 16.6 161 62.2

Total 28 6.6 57 13.5 70 16.5 268 63.4

나타났고, ‘4～6회’ 70명(16.5%), ‘2～3회’ 57명(13.5%), ‘0～1

회’ 28명(6.6%)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 Ju(2004)의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2회 이상 아침결식률이 32.3%였고, 비슷한 연령

을 대상으로 아침결식 횟수를 조사한 Kang 등(2011)의 연구

에서는 아침결식률이 2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식률

은 36.6%로 선행연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타 논

문에서는 아침 결식 횟수가 ‘1～2회/주’ 일 경우 비결식에 

포함시킨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아침결식 횟수에 ‘1회/

주’ 이상인 경우도 결식률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기북

부 일부지역의 학년별 아침식사에 대한 인식 비교 및 아침

식사 실태를 조사한 Shin EY(2007)의 연구에서는 3학년, 6

학년의 아침결식률이 각각 9%, 25.8%로 나타나 고학년의 

아침결식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

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Table 6은 어머니의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아동의 아

침식사 섭취빈도에 대해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식

사를 하는 경우 아동의 77.1%가 매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주당 4～6회, 2-3회, 0～1회 섭취하

는 경우 아동의 아침식사 빈도는 각각 64.4%, 33.3%, 32.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1). 이 결

과는 어머니가 결식을 하지 않을수록 아동도 아침식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써 어머니의 결식이 아동의 결식과 관련이 

있다는 Lee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

동의 식습관이 부모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Keski- 

Rahkonen 등(2003)과 Park 등(201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아동의 식습관 형성에 미치는 부모와 가정환경

의 영향은 지대하여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Kim & Park 등 2004) 부모들의 지

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 및 결식의 위해성에 관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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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lation of frequency for breakfast between mother and child

Frequency 
for breakfast
in mother

Frequency for breakfast in children
Total χ2

(p)
0～1 time/wk 2～3 times/wk 4～6 times/wk Daily

N % N % N % N % N %

0～1 time/wk  7 18.9  8 21.6 10 27.0  12 32.4  37   8.7

87.734**

(0.000)

2～3 times/wk  8 11.6 27 39.1 11 15.9  23 33.3  69  16.3

4～6 times/wk  4  4.4 10 11.1 18 20.0  58 64.4  90  21.3

Daily  9  4.0 12  5.3 31 13.7 175 77.1 227  53.7

Total 28  6.6 57 13.5 70 16.5 268 63.4 423 100.0

**p<0.01.

Table 7. Reason for skipping breakfast by frequency for breakfast in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for breakfast in children
Total χ2

(p)
0～1 time/wk 2～3 times/wk 4～6 times/wk

N % N % N % N %

Lack of time for meal  7  25.0 17  29.8 30  42.9  54  34.8

12.317

(0.264)

No appetite  8  28.6 19  33.3 22  31.4  49  31.6

Habitually  7  25.0  8  14.0  4   5.7  19  12.3

Weight loss  1   3.6  2   3.5  1   1.4   4   2.6

Having an indigestion  1   3.6  2   3.5  0   0.0   3   1.9

Others  4  14.3  9  15.8 13  18.6  26  16.8

Total 28 100.0 57 100.0 70 100.0 155 100.0

Table 7은 아침식사를 1회 이상 결식하는 155명을 대상으

로 아침결식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등교시간에 쫓겨

서’가 54명(3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맛이 없어서’ 

49명(31.6%), ‘습관적으로’ 19명(12.3%), ‘살빼기 위해서’ 4명

(2.6%), ‘소화가 안되서’ 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8

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등(2000)의 연구에서 ‘시간

이 없어서’ 53.8%, ‘입맛이 없어서’ 26.4%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서는 아침식사 섭취빈도

가 높을수록 ‘0～1회’는 25%, ‘2～3회’는 29.8%, ‘4～6회’는 

42.9%가 ‘등교시간에 쫓겨서’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섭

취빈도가 낮을수록 ‘습관적으로’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아

침결식은 성장 발육 저하 및 학업성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학년별 아침식사에 대한 인식비교 및 아

침식사 실태조사를 조사한 Shin EY(2007)에 따르면 아침결식 

시 느끼는 자각증상 중 집중력 저하가 3학년 48.5%, 6학년은 

54.8%이었다. 결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학업성적의 부진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아

침식사 섭취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부모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3.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스트레스 관련사항

Table 8은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자신의 체형 만족도

를 분석한 결과이며, ‘매우 마른 편’ 5.0%(21명), ‘마른 편’ 

22.5%(95명), ‘보통’ 51.3%(217명), ‘뚱뚱한 편’ 18.0%(76명), 

‘매우 뚱뚱한 편’ 3.3%(14명)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보통’인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BMI의 측

정결과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이 10.2%로 나타난 반면, 자신

의 체형에 대해 ‘뚱뚱한 편’ 및 ‘매우 뚱뚱한 편’이라고 인식

한 비율은 21.3%로 나타나, 자신의 체형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군 뿐만 아니

라 비비만군에서도 자신이 비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난 Yang & Kim(200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체형의 인식수준에 따라 남녀 아동 모두에게 현재의 

BMI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Kim JH(2001)의 연구와 남녀 아동 

모두 자기 체형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한 Han 등

(200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아침섭취빈도와 체형인식을 살펴보면 주당 0～1회 섭취하

는 아동의 21.5%, ‘매일’ 섭취하는 아동의 18.3%가 자신의 체

형이 ‘뚱뚱한 편’ 및 ‘매우 뚱뚱한 편’이라고 응답해 결식빈

도가 높은 군이 자신의 체형을 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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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elf evaluation of body shape in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for breakfast in children
Total χ2

(p)
0～1 time/wk 2～3 times/wk 4～6 times/wk Daily

N % N % N % N % N %

Very lean  1   3.6  1   1.8  4   5.7  15   5.6  21   5.0

20.885

(0.052)

Lean  2   7.1 10  17.5 13  18.6  70  26.1  95  22.5

Standard 19  67.9 28  49.1 36  51.4 134  50.0 217  51.3

Chubby  5  17.9 18  31.6 12  17.1  41  15.3  76  18.0

Very chubby  1   3.6  5   7.1   8   3.0  14   3.3

Total 28 100.0 57 100.0 70 100.0 268 100.0 423 100.0

Table 9. Dieting experience by frequency for breakfast in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for breakfast in children
Total χ2

(p)
0～1 time/wk 2～3 times/wk 4～6 times/wk Daily

N % N % N % N % N %

Yes  4  14.3 20  35.1 13  18.6  46  17.2  83  19.6 10.226*

(0.017)No 24  85.7 37  64.9 57  81.4 222  82.8 340  80.4

Total 28 100.0 57 100.0 70 100.0 268 100.0 423 100.0

*p<0.05.

다. 이는 아침결식 횟수에 따른 체형 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You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9는 다이어트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 ‘경험이 

있다’가 19.6%(83명), ‘경험이 없다’가 80.4%(340명)로 나타

나 대다수가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의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으며(p<0.05), 2～3회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상

대적으로 다이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대상자들은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잘못 인

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살을 빼기 위해 결식을 하는 비

율은 2.6%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대다수의 아동이 다이어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Park 등

(2007)와 Lee BS(2004)의 연구에서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체

중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고 사회에서 선호되는 이상적인 

체형과 자신의 체형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상급학교로 진학

할수록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Kim SH(1999)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진다고 보고

하고 있어, 초등학교 시기에 미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과 관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4.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 관련 사항

Table 10에는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아동의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아침식사의 섭취 유무,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식품의 선

택과 섭취,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아침식사의 섭취 유무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M=4.09)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년별로 차이 없이 하루식사 중 아침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한 Shin EY(2007)과 Kim SH(1999)

의 연구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결식을 

하지 않는다는 Lee 등(2004)과 Kim & Ju(2004)의 연구,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식이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Yoo SJ(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식품의 섭취 중요성에서는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각각 주당 평균 4.18회, 4.12회 섭취

로 상대적으로 올바른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적

절한 식품의 선택과 섭취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Hwa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아동의 경우 식사가 불규칙한 

아동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M=4.41), 상대적으로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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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erception of importance of nutrition and dietary habit by breakfast frequency in subjects

Classificaiton

Breakfast frequency in children

F p0～1 times/wk 2～3 times/wk 4～6 times/wk Dail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aking breakfast 3.54±1.138 3.18±1.283 3.70±.938 4.09±1.082 12.837** 0.000

Good eating habits 3.96±1.138 3.53±1.167 3.96±1.109 4.18±1.039  6.101** 0.000

Selection of poper food/taking 3.82±1.124 3.63±1.159 3.99±1.028 4.12±0.995  3.880** 0.006

Weight control 3.29±1.384 3.56±1.254 3.30±1.312 3.35±1.348  0.506 0.678

Disease and health problems 4.32±0.983 3.98±1.009 4.21±1.089 4.41±0.913  3.339* 0.019

Nutrient types and body function 3.89±1.197 3.56±0.982 3.86±1.067 3.96±1.066  2.160 0.092

*p<0.05, **p<0.01.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KS(2007)의 연구에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영양상

태 수준은 아침결식 횟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

고한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초등학생 아침결식 예방을 위

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Son & Lee(2010)

의 연구는 교육집단의 남학생은 교육 후 아침식사와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천 여부에 대한 의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

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양교육을 통해 아침식사 결

식빈도가 높은 아동들에게 식습관에 관한 인식 및 행동변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결식 실태 및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식습관, 체형인식,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 등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경기 고양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매일 먹는다’가 63.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

른 아동의 아침식사 섭취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현저한 유의성이 있었다(p<0.01). 아침을 결식하는 이유

는 아동의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결식의 경우 ‘등교

시간에 쫓겨서’가 높게 나타났고,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낮을

수록 ‘습관적으로’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침식사 섭취빈도와 체형인식을 살펴보면 주당 0～1회 

섭취군의 21.5%, ‘매일’ 섭취군의 18.3%가 ‘뚱뚱한 편’ 및 ‘매

우 뚱뚱한 편’이라고 응답해 결식빈도가 높은 군이 자신의 

체형이 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당 2～3회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3.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

식정도를 분석한 결과,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가 영양 및 

식습관의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아침식사의 섭취 유무,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식품의 선택과 섭취,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

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침을 결식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시간부족으로 영양과 맛을 고려한 간편한 조리법의 개발과 

학교 아침급식의 제공 등 여러 방면으로 아침식사 결식을 줄

이기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어머니의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의해 아동의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크게 좌우되

므로 영양교육의 대상을 아동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

로까지 확대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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